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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통하여 내담자의 부정적 대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히

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

명이었으며,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을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의 근

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91개의 개념과 33개의 하위범주, 15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 모형을 구성한 결과 부정적 대상관계의 변

화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삶이 힘듦, 해결방법을 모름,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함’이었고

맥락적 조건은 ‘변화의 필요성 인식함, 상담 도움 받음’이었다. 중심현상은 ‘고통을 해결하여

건강하게 살고 싶음’이었으며 중심현상에 대해 ‘통찰이 일어남, 변화에 대한 소망 가짐, 좌절

을 느낌’이라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용하기, 장벽 넘어서기, 부정적으로 반응

하기’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며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 타인을 공감

하고 도와주게 됨, 고통과 긴장을 견딤’ 과정으로 나타났다. 변화과정은 고통인식, 변화모색,

수용, 고난극복, 그리고 변화체험의 다섯 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내면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담 개입방법을 적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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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이론은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학

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서 대상관계의 기본적인

전제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형성이 개인의

개인내적 관계와 대인간 관계에 결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고 보는 데에 있다. 대상관계이론

에서 말하는 대상이란 단순히 사람, 또는 그

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정신구조 안에 있는 내부대상을 의미

하는 것이며, 대상관계란 개인의 대인간관계

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추

정선, 2004).

대상관계이론의 기본적인 명제는 유아 초기

의 중요한 대상이나 타자와의 관계가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Honer,

1982).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들(Fairbairn, 1954,

Greenberg & Mitchell, 1983; Kernberg, 1975;

Klein, 1957; Kohut, 1971; Masterson, 1981;

Winnicott, 1958, 1965, 1971)은 어린 시절에 가

족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욕구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따라 정신의 심층부분이 형성된

다고 보고 욕구 해결과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

니와의 만남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은 자기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내면화하게 되고 이 정서적인 표상

이 아동의 인간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마음속에 내재화된 이미지를 대상

관계에서는 표상(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형성된 대상관계 표상은 이후의

실제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김순진, 1998).

유아가 출생 초기에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

부나 무시, 혹은 처벌을 받으면서 성장하면,

유아의 내면에 형성된 표상들은 대체로 부정

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 결과 낮은 자아존

중감과 취약한 자아구조를 갖게 되며, 타인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형

성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Masterson, 1981; 남영옥,

2001 재인용).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대부분의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생후 초기

에 지속적인 고통이나 불안 유발, 공포를 경

험하지 않거나 양육자와의 관계가 거부, 분노,

공감의 부재, 정서적 침묵 등의 반응이 적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치료적 목표에 있

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

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담자를 새로운 대상

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상관계상담가인 Scharff와 Scharff(1998)는

‘환자의 성격구조와 존재방식의 재구조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치료 종결을 위한 구체

적인 요소로 ‘의미 있는 대상과 긍정적이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능

력, 타인과 관계 맺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덜 불안한 기능, 고통에 대한 인내, 발달적 긴

장을 견디는 능력 등’을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내

담자가 부정적인 대상관계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상담

개입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극

복하고자 질적 연구 중에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수량적 방법에서는 접근하

기 어려운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을 다루는 탐

색적 연구에 적합하고, 그 중에서도 근거이론

은 ‘연구참여자가 경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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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

으로 알려져 있다(신경림, 김미영, 2003). 근거

이론 연구는 현상과 상황적 맥락 속에서 대상

자들의 주요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사회적, 심리적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심리 내면적 경

험과 인간관계 및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개인

의 반응과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여 그들의 적

응 과정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

료를 제공해 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대상관계의 긍정적

인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상담이

나 교육현장에서 이들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정적인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대상관계

의 변화과정에 대한 인과적, 맥락적 요인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를 설명함으

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Strauss와 Corbin의 모형

근거이론 방법은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

가 창시하였고 그의 제자 Blumer(1969)가 발전

시켰는데 이 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Munhall, 2001). 근거

이론은 주어진 맥락 내에서 인간의 상호작용

을 설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견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

구를 진행해 간다. 이때 연구자는 ‘인간이 자

신의 세계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과 의

미가 무엇인가?’에 질문하고 답한다. 근거이론

(Strauss & Corbin, 1998)은 연구하는 과정 동안

체계적인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1)을 가지고 이론적 표본 추출,

지속적 비교방법, 메모, 코딩 등을 통해 체계

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은 연구자가 새로운 개

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개념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차원의

범위 및 다양한 조건을 탐색할 목적으로 행해

진다. 표본 추출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감에 따라 초점이 모아지며 모든 범주가 포

화될 때까지 진행된다. 지속적인 비교 방법

(constant comparative method)은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들을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차

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고 범주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개인이나 사례들을 비교하

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개념이 얼마나 자주 출현하며 다양한 조건 하

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

서 되풀이 되어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이 나타나지 않을 때 까

지 계속된다.

근거이론 방법론의 과정은 경험적 자료로부

터 개념을 형성하고 개발하여 개념들의 수정,

1) 연구자가 회의적인 자세를 갖고 계속적으로 비

교하면서 자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 및 이론적 통찰 능력을 말한다. Strauss와

Corbin(1990)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전문적

인 훈련과 경험,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혹

은 분석 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향상된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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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통해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연

구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은 이론 구축의 축을 중심에 놓

고 하나의 범주에 하위범주를 관련짓는 귀납

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방식을 동시에 포함시

킨다.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

적 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

작용,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표

집하고자 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와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

을 때 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담자, 연구자가 강의했던 대상관계관련 세

미나에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연구자의 동료

전문상담자나 수퍼바이저의 추천을 받은 내담

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Benjamin(1974, 1996)이 기준을 분류

하고 김사훈(1998)이 제작한 대상관계 유형검

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하위유형이 사

랑, 인정, 공격, 비난, 통제, 방임, 무시, 과보

호형 8개이다. 이중에서 부정적 대상관계 유

형(공격, 비난, 통제, 방임, 무시, 과보호형)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2)

연구참여자는 총 20명으로 남자 5명, 여자

15명이며, 나이는 20대 4명, 30대 10명, 40대 6

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상담 기간은 최소 1

년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2개월 정도였다. 이

들은 연구참여자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연구가

지속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 상담이나 집

단 상담, 또는 기타 대상관계 관련 교육 등을

통하여 자신의 대상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시도들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개인

차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를 종결할 때 까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최종적으로 선출된 연구참여자는 다음의 조

건을 갖춘 자로 하였다.

첫째, 연구가 진행될 동안 여러 다양한 상

담이나 교육적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선

2) 점수의 최대치는 90점이며, 최소치는 0점이다.

45점이 중앙치이므로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그

유형의 대상관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상관계의 표상

이 내면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연구참여자의 부정적 대상관계 점수의 분포

도는 최저 65점에서 최고 87점이었다.

맥락 중재적 조건

↓ ↓

인과적 조건 → 현상 → 작용/상호작용 → 결과

그림 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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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둘째, 대상관계 유형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적 대상관계 유형인 사람을 선정하되 그중에

서도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였다.

셋째, 상담을 받은 기간이 최소 1년 2개월

이상인 내담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

는 대상관계 양식은 일종의 성격처럼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변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서

서히 변화된다는 이론적 전제 때문이었다. 이

때 중간에 상담을 쉬거나 포기하였다가 다시

상담을 재개한 내담자도 연구참여자로 포함하

였다.3)

자료수집

근거이론 방법에서는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면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며, 일부연구에서는 범주가 포화되고 이론

을 상술할 수 있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기

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명을

대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

기 전에 먼저 질문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림 외(2005)

는 근거이론 자료수집방법으로 비구조적 회고

면담을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방법으로 제안

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처음부터 끝

까지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야기식

의 자료로서 연속적인 형태를 찾기 때문에 근

거이론을 개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

3) 실제로 이러한 내담자로부터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 및 재시도를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

여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관계에서 자

주 사용되는 초기기억 질문지(early recollection

form)의 질문 내용을 변형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4) Dreikurs(1963)는 초기 아동 기억

이란 한 개인의 성격의 기본 구조를 알기 원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심리적 자료라

고 말하였다. 모든 초기 아동 기억은 그 개인

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 개인이 주

의해야 할 것을 경고해 주고, 또한 그로 하여

금 자기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반복적으로 상

기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초기 기억 질문지

외에 부정적 대상관계의 변화를 위해 상담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본인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작성

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상담을 통해 변화에 도움이 된 것

은 무엇이며 도움이 된 것 중에서 가장 큰 요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담을 통해 자

신과 타인,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변화가 일

어났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상

담이 도움이 안 되었거나 삶이 변화되지 않았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등을

면담질문지에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초 질문지를 가지고 부정적 대상

관계를 가진 내담자 2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형식으로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

면담을 실시한 후에 이론적 민감성을 바탕으

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좀 더 추가하

고 싶은 질문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4) 초기 기억 질문지는 대상관계 정서적 수준을 평

가하기 위한 서술 자료로서 사용되며 초기 기억

에 대해 일어난 사건, 당시 기분, 그러한 기분의

원인을 비교적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되어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아동기 기억

을 떠 올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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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추가한 질문 내용은 주로 상담을 그만두고

싶은 때는 언제였는지, 상담을 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었

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지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전문가 3명의 자문을

거쳐 보완, 수정하여 면담질문지를 최종 완성

하였다.

면담질문지를 완성한 후에 심층면담을 실시

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면담의 목

적이나 면담에서 이루어질 질문들에 대해 전

화나 안내문을 제공하였고, 면담 시에는 반

구조화된 면담형식을 취하였다. 1차면담은 연

구참여자 2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면담

시간은 7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으

며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2차면

담은 1차면담의 내용을 전사하고 코딩작업을

마친 후에 실시하였다. 이때 1차 면담에서 호

의적이었던 12명을 대상으로 1차 면담 자료를

분석한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하였다. 3차면담은 2차면담의

내용을 전사하고 코딩작업을 마친 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차면담 시에는 그전의

면담 자료를 토대로 패러다임이 거의 구축된

상태였기에 이때는 이미 밝혀진 개념에서 미

비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면담은 13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결과를

사전에 메일로 보내고 검토하게 한 후 각 개

념에 대하여 적절하게 코딩이 되었는지, 또한

더하거나 뺄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였

다.

결 과

개방 코딩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91개의 개

념과 33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

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

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

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속적

인 연결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대상관계가 긍

정적이고도 통합적인 대상관계로 변화하는 과

정은 고통 인식, 변화 모색, 수용, 고난 극복,

변화 체험 단계로 나타났다. 대상관계가 변화

하여 성숙해지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고통 인식 단계

부정적 대상관계에서 긍정적 대상관계로 변

화해 가는 첫 시작은 삶에서 고통을 느낄 때

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실 속에서 몸이 아프

거나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

에 비해 더 심하게 고통스러웠다며 자신과 자

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

다. 연구참여자의 말을 그 근거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

로 살다가 죽을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느끼는 건 있지만 해도 그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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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삶이 힘듦

현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함

몸이 계속 아픔

기력이 없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함

가족 관계가 힘들어짐

삶이 힘든 것은

부모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

엄마와의 관계가 힘이 듦

내 욕구를 안 들어줌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시함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람

성과 관련된 안 좋은 경험 있음

가정환경이 엉망임

엄마가 집에 없음

해결방법을

모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름
모르는 게 많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함

자신의 생각을 모름
생각이 잘 안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음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함

자신을 힘들게 함

자신을 비난함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음

타인을 힘들게 함

타인을 비난함

불만을 폭발함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 줌

관계를 힘들게 함
관계가 힘듦

힘든 사람과 말도 못함

중심현상

고통을 해결하여

건강하게

살고 싶음

고통을 해결하고 싶음
고통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짐

고통에서 벗어날 소망 가짐

건강하게 살고 싶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음

행복하게 살고 싶음

맥락적

조건

변화의

필요 인식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함

남의 도움받을 결심함

상담을 권유받고 시작함

상담적인

도움 받음

공감을 받음

공감을 해주니 신뢰가 생김

이해받고 격려 받음

공감 받으니 가벼워지고 편안해 짐

수용을 받음

있는 그대로 수용 받음

나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남

새로운 힘이 생김

구체적인 도움을 받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함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도움 받을 곳이 있어 안심이 됨

표 1. 대상관계의 변화과정 개념 범주화 및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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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재적

조건

통찰이 일어남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됨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됨

내 대상관계 패턴에 대해 알게 됨

새로운 깨달음과 통찰이 생김

과거모습에 대해 통찰이 생김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남

주변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김

변화에 대한

소망 가짐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됨

삶의 방향성 찾게 됨

변화에 대한 믿음이 생김

목표를 가지게 되어 기쁨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듦

계속 도전해 보고 싶음

절망했다가 다시 소망 가짐

좌절을 느낌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듦

변화가 안 되는 자신이 싫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음

될 것 같다가도 안 됨

상담을 해도 안 됨

상담 과정 중에 저항이 생김

상담자와 갈등이 일어남

상담에서 더 낙담이 됨

변화의 과정이 힘이 듦

내 문제를 인정하기 힘듦

작용 / 상호

작용전략

수용하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줌
자신을 수용(사랑)하게 됨

다른 사람도 수용이 됨

감정과 사고와 행동을 수용함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

사고와 행동 있는 그대로 인정함

장벽 넘어서기

주도적이 됨
변화의 주체가 나라는 생각을 함

상담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음

좌절을 극복함

좌절을 딛고 일어섬

절망했다가 다시 소망 가짐

상담자에 대한 부정이 없어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 됨

억압하며 회피함

아무렇지 않은 척함

노력하지 않음

부정적으로 반응함

도움을 거절함

기대를 안 함

부정적 마음이 가득함

표 1. 대상관계의 변화과정 개념 범주화 및 패러다임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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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참여자 16>

결혼한 뒤에 남편이 나를 조금이라도

공격한다고 느끼면, 사실 별거 아닌데도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던져서

깨고 베게로 남편을 때리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왜 이러나,

나도 그러고 나면 멍하죠.

<참여자 3>

그런데 이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는 이

유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자신을 힘들

게 하거나 가까운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 관계

까지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들의 삶은

힘든 상황이 되풀이 되는 순환 과정으로 이어

지고 있었다.

정말 힘들어요. 뭘 조금만 잘못된 것

같아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남

도 뭐라 하는 것 같고 나 자신도 맘에

안 들고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참여자 6>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결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

분리가 일어나고 부정에서 벗어남

관계에서 분리가 일어남

사고와 감정에서 분리가 일어남

부정에서 벗어나는 경험함

객관적, 합리적 시각 생김

합리와 비합리를 구분하게 됨

객관적 시각이 생김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됨

긍정적 관계 맺음

가족과 긍정적 관계 맺게 됨

상담자를 모델링하게 됨

절대자와 긍정적 관계 맺게 됨

타인을 공감하고

도와주게 됨

타인에 대해 수용과 공감이 일어남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됨

가족을 이해하게 됨

유연성이 생기고 통합이 일어남
사고의 유연성이 생김

부정과 긍정이 통합됨

고통과 긴장을

견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생김

고통이 두렵지 않음

자유로워짐

감사함이 생김

고통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감

삶의 방향성 찾게 됨

계속적으로 노력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소망 가짐

표 1. 대상관계의 변화과정 개념 범주화 및 패러다임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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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 어쩔까... 나의 본모습이 나오면

어쩌나... 저도 제 모습이 싫으니까...

<참여자 1>

고통인식 단계에서는 현실 수준에서 느끼는

고통을 강하게 느낄수록, 해결방법을 모르는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클수록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빠르게

이어졌다.

                      

인과적 조건

￭ 삶이 힘듦

￭ 해결방법을 모름

￭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함

                                     

맥락적인 조건

￭ 변화의 필요성

인식함

￭ 상담적인 도움

받음        

중심현상

￭ 고통을 해결하여 건

강하게 살고 싶음

                                            

중재적 조건

￭ 통찰이 일어남

￭ 변화에 대한 소망 가짐

￭ 좌절을 느낌   

                       

작용/상호작용전략

￭ 수용하기

￭ 장벽 넘어서기

￭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결과

￭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

￭ 타인을 공감하고 도와주게 됨

￭ 고통과 긴장을 견딤

그림 2. 대상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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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모색 단계

변화 모색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으로 부터 시작된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변화의 방법에 대해 모색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심하는 수준에 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건

강한 삶을 찾겠다는 결심을 하고 변화를 모색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변의 권유로 상담을 시작하기도 하고 스스

로 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상담 과정 속에

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

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

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때로는 회복하고 싶지 않고 그게 여전

히 좋은 저를 봐요. 하지만 그건 건강하

지 않잖아요. 정말 그 미저리 영화처럼

결국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결과

가 발생하니까 이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싶고 도움

받고 싶어요.

<참여자 4>

정말 이러다가 내가 미치지, 정말 미치

는 거 아닐까, 고민 고민 하다가 누군가

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

었어요. 그때 알고 있던 친구가 소개를

해 주어서 상담을 받게 되었구요.

<참여자 1>

변화 모색 단계의 핵심은 연구참여자들이

그림 3. 대상관계의 성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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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

는 긍정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변화 모색 단

계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상담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다음

단계인 수용 단계로 나아감을 알 수 있었다.

수용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공감 받고, 수

용 받으며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수용을 경험

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또

한 고통을 안겨 주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들은 자

기 문제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된다. 과거 모습

에 대한 통찰과 대상관계 패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며, 내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을 얻게 된다. 이런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인

과 세상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

과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더 나

아가 환경과 관계 맥락 속에서 이 세상을 이

해하는 시각을 조금씩 형성하게 된다.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게 되자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변

화와 성장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

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고통과 맞서서 도전해 보고 싶어 하였다.

참 인정하기가 속상했거든요. 수용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상담선

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주시는 경험을

한 후로는 어떤 말을 해도 편안하게 받

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처음에 긴장되었

던 것보다 많이 편안해 졌어요. 이제는

문제를 지적해도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

편안해졌어요.

<참여자 4>

상담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졌어요. 또 부모님이나 동생들과

관계가 건강하게 변화 됐구요. 다른 일반

관계도 편안해지고 정말 좋아졌죠. 그리

고 내 모습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

요. 자신감도 생기고 삶이 참 여유로워졌

어요. 여러 모로 삶의 전반에 걸친 변화

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느

낌이에요.

<참여자 17>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내

면에 대한 통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이다.

깊은 수준의 통찰은 삶에 변화를 가져다준다.

고난 극복 단계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는 어떠한 전략을 선

택하는 가에 달려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전략단계가 바로 고난극복 단계이다. 이 단계

에서 긍정적 전략을 보이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사고와 감정, 행

동을 수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주도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장벽 넘어서기

전략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돌아보면 늪 같은 삶이었어요. 빠져나

오고 싶지만 그럴수록 빠져만 드는 늪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용기가 좀 생기

네요. 내 삶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이요.

<참여자 7>

정말 고쳐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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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나

도 누군가에게 좋은 대상이 돼서 그 사

람도 나 자신도 함께 건강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참여자 16>

그러나 부정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연구참여

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기대를 갖지 않

음으로써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 되면서 그 다

음 단계인 변화체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전체 연구참여자 20명 중에서 4명이 상

담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면서 중간에 상담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글쎄... 이젠 너무 혼란스럽기만 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하구요... 이제는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참여자 9>

도움을 받은 대로 잘 되지 않고, 그 자

리에서는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또 나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답답하죠.

<참여자 18>

고난극복 단계에서는 긍정 전략을 사용해야

변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변화 체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실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마음을 갖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 체험 단계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는 먼저 과거의 왜곡된

사고와 감정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면서 가족

안에서 긍정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고의 유연

성이 생기며, 부정과 긍정이 통합되면서 성숙

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변화를 체험한 그

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

게 된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

한 일인지 몰랐어요. 나란 사람은 이렇구

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도 그

냥 받아들이게 돼요. 나랑은 다를 뿐이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이해하

게 되니까 참 좋아요.

<참여자 14>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엄마와 사

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심정

적으로 엄마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참

쉽진 않았지만 엄마를 한 인간으로 보게

되고 여자로서의 인생으로 이해하게 되

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

이 가장 큰 변화구요.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참여자 20>

이 단계에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안

주하거나 계속적인 통찰이나 수용을 하지 않

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부정적 대상

관계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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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코딩: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통찰하면서 나아가기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화과정을 위한 핵심

적 요소는 첫째, 고통을 해결하여 건강하게

살고 싶은 열망 둘째, 변화의 필요성 인식 셋

째, 상담적인 도움 넷째, 깊은 수준의 통찰 다

섯째, 변화에 대한 깊은 동기와 변화가 이루

어질 것이라는 믿음 여섯째, 자신을 있는 그

대로 수용하기 일곱째, 고난과 장벽을 넘어서

기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대상관계

의 변화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계속적 통찰, 계속적 수용, 계속적 변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핵심범주를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

고 계속 통찰하면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부정과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

나 긍정적이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인

데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

는 의미이다. 대상관계의 변화과정을 위해서

는 통찰과 인내가 필요하다. ‘변화에 대한 믿

음을 가지고 계속 통찰하면서 나아가기’는 2

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표 2와 같다.

핵심범주 속성 차원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통찰하면서

나아가기

동기수준

통찰수준

인내정도

높다 ------ 낮다

깊다 ------ 얕다

계속적 ----- 일시적

표 2.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논 의

중심현상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정적 대상관계를 가

진 연구참여자의 대상관계 변화과정의 중심현

상은 ‘고통을 해결하여 건강하게 살고 싶음’이

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고통이 변화

의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고통은 사람을 도

와 훌륭하게 성숙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Hurding, 2000). 이런 점에서 정상적인 발

달을 저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고통은 성장

과 변화를 위한 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을 상담 현장에 적용해 볼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스러워 할 때 그 마음

과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도 고통이 변화와 성

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고통을 긍정

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과거와 연관

된 경우가 많다. 심수명(2006)은 “사람들은 현

재의 아픔 속에서 옛날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

고 해결되지 않은 옛날 일이 현재 어떤 사건

과 부딪쳐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고통

은 현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과거 부모와

의 관계에서 생긴 표상이 그들의 삶을 고통스

럽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삶을 살펴보고 탐색하되, 가장

중요한 탐색 내용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

하여 그 맥락을 이해하고 도와줄 때 보다 효

과적인 조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범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정적인 대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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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연구참여자의 핵심범주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통찰하면서 나아가기’였

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삶에서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몰라서 힘들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

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도 인내심을 가지고 도

움을 받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와 소망을 가질 때 변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

곤 하였다.

저는 상담을 해 가면서 계속적인 통찰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가

지고 잘 정리해 주시고 상황 속에서 저

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 주

시고, 지금도 남아있는 저의 성향에 대해

서 피드백을 해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9>

따라서 상담자는 부정적인 내담자에게 긍정

적인 대상관계자로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핵심범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이 변화에 대한 믿

음과 함께 통찰과 인내이다. Cashdan(2005)은

“비록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문젯

거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급

진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에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한 대

상표상은 그 사람의 대인관계 패턴과 성격을

결정한다(박란희, 2002)는 대상관계이론도 이

러한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

는 내담자가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을 경

우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변화가 일어날 때 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

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적 조건에 대한 논의

대상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삶이 힘듦’, ‘해결방법을 모름’, ‘자신과 타인

을 힘들게 함’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지각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통은 처음에는 실제로 힘

들었던 사건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

보다는 힘든 삶으로 인해 각인된 부정적 대상

관계가 더 큰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내담자에게 부정적으로 내면화된 표상이

이후의 삶을 더 힘들게 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이 어릴 적 엄마와의 대상관계를 재현하

는 모습임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

은 깨달음과 도움을 받았어요.

<참여자 4>

나의 대상관계 유형이 방임이였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표정에서 무시를 받는다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인의 문

제가 아닌 내 투사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1>

어린 시절 형성된 자신의 대상관계가 현재

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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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때 내담자는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김을 알 수 있었다. 내담자들이 부

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부

정적인 관계 패턴을 맺고 있는 지 탐색해 보

고 그러한 방식은 바로 자기-대상 표상 때문

임을 자각하고 그 내적대상들이 갖는 심리적

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Greenberg & Mitchell, 1983) 상담은 보다 효과

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적 조건에 대한 논의

대상관계이론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투사

적 동일시인데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내부

에 있는 것을 내적 세계 밖으로 투사하여 그

것이 대인관계 영역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다. 투사대상자는 본의 아니게 투사를 하는

개인의 감정과 내적 표상의 저장소가 된다.

그 결과 “투사대상자는 투사자의 분출된 감정

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

하도록, 그리고 투사적 환상 속에 체화된 자

아 표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

고 행동하도록 압력을 받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Ogden, 1982).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던 연구참여자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담자와 저항에 부딪친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저항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상담에 가기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러니까 제가 저의 부족함과 내 안에 있

는 부정을 다 이야기하고 난, 그다음 만

남이었지요.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생

각이 나면서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습

니다. 그러면서 상담자가 나를 어떻게 생

각할까 두렵기도 했구요. 그래서 그 다음

번 만남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기가 싫어

지더라구요.

<참여자 13>

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데 상담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반발심

이 일어나고 잘 인정이 안 되면서 이 사

람이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있는 건

지 의심까지 생기더라구요...

<참여자 19>

저항이 일어날 때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것

은 참여자의 부정적 대상관계에 조종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담자의 투사에

조종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항이 일어날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대

상 표상이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에 대하여 통찰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이 진행

되고 있는 지금-여기에서 병리적인 투사적 동

일시 양상을 지적하고 이것을 그의 생활방식

과 연결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현재 상태가 과

거의 대상관계양식에서 비롯되어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울 때 상담은 효과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자료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 중의 하

나인 근거이론적 방법을 통하여 내담자의 부

정적 대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안이 무엇인지 제

시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관계는 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이후의 삶에 하나의 패턴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의식적 차원보다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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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런

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말로써 진술 된

것을 근거로 하여 대상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무의식적 차원

의 대상관계 변화과정을 탐색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보여 진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표

본 추출은 표본 추출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정되기보다는 과정을 통해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에서 면담대상자

가 이미 정해진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사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례를

표본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

안에서 최대한 이론적 표본 추출이 되는 방식

으로 진행함으로써 한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후속 연구를 위

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

서 밝혀진 대상관계의 변화 과정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서 각 단계에 따

른 적절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예를 들어 변화

모색 단계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연령별 차이를 두지 않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의 연구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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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Object Relationships

-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

Geun-june You Bong-wha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intended to scrutinize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the negative object

relationships type into the positive object relationship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was utilized. Twent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mong people exhibiting high negative

object relationships. Given the grounded theory, 91 concepts, 33 sub-categories, and 15 sub-categories

were categorized in the open coding process. The core component of the changing process in object

relationship was ‘to live out healthy in order to overcome their own pai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ive stages(i.e., ‘recognizing pain’, ‘searching for changes’, ‘accepting’ ‘overcoming’, and ‘experiencing

chang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current study provided implications in understanding other's

mind designing intervention in counseling.

Key words : object relationships, changing process, grounded theory, counseling intervention


